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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여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아존중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고, 청소년의 성

별에 따른 휴대전화의존도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년 추적조

사를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

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통제한 후 

세 시점에 걸친 남․여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계수를 측정한 결과 이전 시점

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아존중감은 각각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통제한 후 세 시점에 걸친 남․여 청소년의 휴대

전화의존도와 자아존중감의 교차회귀계수를 측정한 결과 이전 시점의 남․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이

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이전 시점의 남․여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두 변인 간의 관계에 성별의 차

이는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

이 이들의 휴대전화의존도의 보호요인이 됨을 알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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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중매체의 발달은 기존의 텔레비전을 시작

으로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매체 환경의 변화

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른 매체와 비교하여 

휴대전화는 그 접근과 이용에 큰 차이를 보인

다. 즉,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서 오락을 위한 기구이자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소통의 메신저이며, 자기를 표현하고 욕

구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제

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휴대전화는 

청소년에게 다른 매체보다 더 큰 시각적 자극

이 되며(Madell & Muncer, 2004), 이는 결국 이

들을 휴대전화에 심리적으로 더 쉽게 의존하

게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컴퓨터와 휴대

전화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스마

트폰이 확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2013년 

초․중․고등학생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2011

년의 36.2%에서 92.4%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

다(여성가족부, 2012).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

가 점차 보편화되고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휴대전화가 청소년의 발

달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청소년기는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생물학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는 과도기이

다. 이 시기동안 청소년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주어진 발달과업을 완수하여 개인의 

능력을 조화롭고 성장 가능하도록 준비해야만 

한다.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인 청소

년기에는 다른 연령대보다 휴대전화 이용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Yen et al., 2009). 이와 관련하여 이제는 청소

년이 휴대전화를 단순히 보유하고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휴대전화 사용에 몰

입하고 의존하는 현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 2016 청소년통계에서 2014년 10대 청소년

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29.2%라고 보고하였다

(여성가족부, 2016). 이는 2011년 11.4%보다 급

격히 상승된 수치로 특히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률(33.0%)은 고등학생(27.7%), 초등학생

(26.7%) 및 대학생(20.5%)의 스마트폰 중독보다 

높다.

휴대전화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

는 매체 중 하나이다. 일찍부터 학업 스트레

스에 장기적으로 노출되고, 여가시간이 부족

하며, 여기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적절한 놀이 

및 휴식의 수단이 부족한 우리나라 청소년에

게 휴대전화는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

켜주는 매우 매력적인 일상의 필수품이기 때

문이다(김신아, 한윤선, 2015; 홍예지, 이순형, 

이수현, 조혜림, 2015). 청소년은 휴대전화를 

그들만의 특정 문화를 만들거나 사회 참여의 

소통의 도구로 이용하며, 자기정체성을 형성

해 가는 과정에서 자기 탐색의 도구로 이용한

다(Caronia & Caron, 2004). 이와 같이 휴대전화 

이용은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 효과뿐만 아

니라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중 ‘휴대전화

의존’ 또는 ‘휴대전화중독’은 기존의 ‘인터넷 

중독’의 연장선으로 현 시대에 가장 적극적으

로 논의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통제력을 잃고 휴대전

화 사용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한

주리, 허경호, 2004). 이와 같은 휴대전화 의존

현상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

하는 다양한 변인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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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일상생활에서의 

현실기능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규정되고, 

개인의 심리내적인 힘이 이를 조정하는 역할

을 한다고 하였다(성윤숙, 2006). 이를 통해 자

신의 가치와 유능감에 대한 평가와 같은 청소

년의 심리내적 특성 역시 이들의 휴대전화 이

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예측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와의 관계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의 영향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휴

대전화 의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방식(김소영, 홍세희, 2014;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홍예지 등, 2015), 또래

관계(김도연, 양혜정, 2014; 김지혜, 2012), 학

교적응(김신아, 한윤선, 2015)등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특히 다양한 환경적 변인 중 가정

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은 이

들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심리적 요인 두 변인 

모두에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논의되고 있음

을 알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청소년의 발달은 고립된 환경에서 독립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청

소년과 부모의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에 방

해가 되어 청소년의 각종 문제 행동을 높인다

고 하였다(김민경, 2012; 김소영, 홍세희, 2014). 

더불어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발달 수준 

및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며(장석진 등, 2012; 정미선, 2010), 이와 

같은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심리적 건강을 

가장 일관성 있게 예측해 주는 유일한 변인이

다(Berk, 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방식이 이들의 문제행동 및 심리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고, 이와 같은 효과를 통제

할 때 두 변인 간의 영향에 대한 탐색이 요구

된다.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아탄력성(김영

민, 임영식, 2012), 자아정체감(오은정, 장성화, 

2009), 자기통제력(김소영, 홍세희, 2014; 이해

경, 2008) 자아존중감(김도연, 양혜정, 2014; 김

지혜, 2012)등이 있다. 청소년의 내적 건강과 

적응을 설명하는 심리적 요인은 특히 청소년

의 사회적 행동에 강력한 보호 요인이 된다

(김지혜, 2012). 청소년이 문제행동에 개입하고 

몰입하여 이를 통해 얻는 욕구의 충족은 일상

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정과 어려움을 떨

쳐 버리는 시도로 이해되어져 왔으며, 이는 

일련의 단계를 거친다(Hollander & Allen, 2006). 

즉, 해당 행위에 대한 신체적 및 정서적 각성

이 유발되는 행위 전 단계를 시작으로 문제 

행동을 일으키며 쾌락이나 안심을 느끼는 행

위 단계가 이어지며, 이후의 각성이 급격히 

감소하여 심리적 후회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

는 행위 후의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

은 문제행동과 심리적 기제의 발달과정에 있

어서 자아존중감은 이들이 직면한 문제 행동

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며, 해결하는데 기여하

는 중요한 변인이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의 태도

와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주관적 

가치 판단으로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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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개인의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임으

로서 건강하고 유능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기

초가 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학교나 또래 

등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받게 되

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기로 이는 아동기와 더불어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의 발달

에 큰 영향을 미친다(김지혜, 2012; 장석진 등 

2012). 자아존중감의 변화양상에 두 가지의 대

립된 가설이 있다. 연속성 가설(정익중, 2006; 

Cole et al., 2001)은 자아존중감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변화 정도가 낮은 특성으로 설명

하며, 변동가설(Harter, 1990)은 자아존중감이 

경우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 고정불변

의 것이라 설명한다. 특히 청소년 초기는 초

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이, 사춘기의 시작, 

형식적 및 조작적 사고의 발달 등이 일어나는 

시기로 자아존중감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환기이다(정익중, 2007). 이렇게 감

소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후기가 되면서 점

차 회복되며 안정화되거나 심지어 증가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행했다 

회복하는 v형 발달현상을 보인다(Harter, 1990).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횡단적 연구방

법을 수행한 것으로 특정 연령의 대상과 다른 

연령의 대상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발달적 변

화를 추론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정익중, 

2007). 따라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

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의가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와 같은 

문제행동의 완화를 돕는 선행요인으로 지속적

인 관심을 받고 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

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곽

민주, 이희숙, 2009; 김도연, 양혜정, 2014; 김

지혜, 2012; 장신재, 양혜원, 2015; Bianchi & 

Phillips, 2005; Leung, 2008)에서는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휴대전화의존 수준이 높

았다.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휴대전

화 의존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생태학적 요

인의 영향을 분석한 김도연과 양혜정(2014)의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특성 중 우울감과 자아

존중감 모두 휴대전화의존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휴대전화의존도

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초기치의 휴

대전화의존도가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에 따른 

휴대전화의존도의 변화는 시간에 따라 그 차

이가 유의하게 줄어들었다. Leung(2008)의 홍콩 

청소년의 휴대전화중독에 기여하는 심리적 요

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

진 청소년의 경우, 휴대전화중독의 정도가 낮

았다. 또한 장신재와 양혜원(2015)의 연구에서

도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의 높은 수준의 자아

존중감이 휴대전화의존도와 같은 부정적 문제

행동의 양상을 완화시켜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

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휴대전화

의존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다수의 선행연구가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이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두 변인 사이의 인과관계

의 방향이 반대가 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장혜진, 채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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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Ha, Chin, Park, Ryu, & Yu, 2008)는 상대

적으로 적다. Ha와 동료들(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휴대전화 

과다사용 집단의 경우 비교 집단에 비해 자아

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장혜진과 

채규만(2006)의 연구에서도 휴대전화 의존 수

준이 높은 중독 고등학생집단의 경우 비중독 

집단에 비해 자기통제력이 낮고, 정체성 형성

에 중요한 자아개념의 수준이 낮으며, 애착에 

있어서의 의존성과 불안 및 충동성이 높았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의 지

체와 높은 충동성 및 의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수준의 휴대전화의존은 결국 이들의 자

아존중감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

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높은 휴

대전화의존도는 실제적인 대인 관계의 능력 

및 만족감을 떨어뜨리고, 이는 곧 자신에 대

한 인식과 평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자아존

중감을 유의미하게 낮출 것이라 예측할 수 있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가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

측변인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있으며, 휴대전

화의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달적 결과와의 

관련성을 논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

하다. Mason(2001)은 자아존중감을 사회적 행

동을 결정하는 원인인 동시에 사회적 행동으

로 인해 영향을 받는 발달의 산물로 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정익중(2006)은 대다수의 연구

가 원론적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호혜관계를 상정

함에도 불구하고, 횡단적 자료의 한계나 연구

방법의 제한으로 자아존중감을 오직 다른 변

인의 원인이나 결과 변인과 같은 일방향의 단

편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종단 자료를 통해 휴대전화의존도와 

자아존중감의 양방향적 관계를 동시에 분석하

여 두 변인 간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

인 안정성을 검증하고, 변인 간의 상호영향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인과적 양

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부정적 영향을 중재

할 적절한 개입 및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

초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더불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휴대전화 이

용과 자아존중감을 각각 살펴보고, 기존의 두 

변인의 횡단적 방법의 검증을 넘어서 성별에 

따른 종단적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먼

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의 동

기 및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청소년은 

취미나 여가활동의 수단으로 사진 촬영, 동영

상 및 음악 감상을 하고, 오락이나 게임 등 

즐거움을 충족시켜주거나 무료한 시간을 보내

는데 유용한 도구로서 휴대전화를 이용한다. 

또한 휴대전화는 카메라 사용, 알람, 시계 및 

계산기 사용과 같은 도구적 특성으로 이용되

기도 한다(천희영, 2013; 홍예지 등, 2015). 특

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게임 및 오락을 위주

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 

문자메시지 및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용과 

같이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전화를 주로 이용하는 등 성별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의 동기가 세분화됨을 알 

수 있다(천희영, 2013). 일반적으로 성별에 따

른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의 차이를 살펴보

았을 때 남․여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

고한 연구(Bianchi & Phillips, 2005)가 있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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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여학생의 휴대전화 과다 사용정도가 남학

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음을 보고한 연구(김소

영, 홍세희, 2014; 이해경, 2008; 홍예지 등, 

2015)가 있는 등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경우

에도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성차의 영향은 적으며

(Baumeister, 1997), 일반적으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조금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커지는데(Emler, 2001), 이는 성별에 따

른 신체적 매력에 대한 지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정익중, 2007). 즉, 청소

년은 신체적 외모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신체적 매력에 대해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아

존중감의 저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두 변인에 성

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주로 두 변인을 각각 

횡단적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어 일관적인 결

과를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성별

에 따른 두 변인 사이의 종단적 관계를 통합

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과

도기적 발달 과정에 있는 중학교 1학년, 3학

년 및 고등학교 2학년까지 2년을 간격으로 청

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를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청소년의 휴대전

화의존도와 자아존중감의 양방향적 관계를 실

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또한 두 변인 간의 

경로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

아존중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남녀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

아존중감 간의 상호영향 관계는 시간의 경과

에 따라 어떠하며, 남녀 간의 차이가 존재하

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

동․청소년패널(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연구 모형에 적합한 해당년도의 자료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명확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자 함이다. 통제 변인으로 사용한 부모의 부

정적 양육방식은 1차 년도 자료를, 휴대전화

의존도와 자아존중감은 1차, 3차 및 5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휴대전화의존도와 관련한 

문항에 대해 1차, 3차 및 5차 년도 자료에서 

모두 무응답인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장신재, 양혜원, 2015; 홍예지 등, 

2015)를 통해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

아존중감에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부모의 과잉

기대, 과잉간섭 및 비일관성과 같은 비민주적

이고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통제 변인으로 설

정하였다.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다양한 변

인 중 가정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지각하는 부

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이들의 휴대전화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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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같은 문제행동과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

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총 2,327명으로 연구 

대상의 성별은 남학생 1,158(49.8%)명, 여학생 

1,169(50.2%)명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의 교육수

준은 아버지의 경우 고졸이 39.6%로 가장 많

았고, 대졸이 31.8%로 뒤를 이었다. 전문대졸 

11.9%, 대학원졸 5.7%, 중졸 이하 3.2%로 나타

났다. 어머니의 경우 고졸이 53.7%로 가장 많

았고, 대졸이 21.7%로 뒤를 이었다. 전문대졸 

12.0%, 중졸 이하 3.4%, 대학원졸 2.4%로 나

타났다. 가구 연간 소득은 2000만원 미만 

15.2%,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29.1%,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27.5%, 6000만

원 이상 8000만원 미만 12.7%,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6%, 1억원 이상 4.1%에 해당하

였다.

2. 측정도구

휴대전화의존도

이시형, 김학수와 나은영(2002)의 선행연구

를 참조하여 구성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

료의 휴대전화의존도 7문항을 수정 없이 그대

로 사용하였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

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

은 4점 리커트 척도(1: 매우 그렇다~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의

존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재코딩 하였다. 측

정은 아동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Cronbach’s ɑ 계수를 통해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1차 년도 .85, 3차 

년도는 .90, 5차 년도는 .88로 만족스러운 수준

이었다.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

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의 자아존중감 

10문항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

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 매우 그렇다~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

을 의미하도록 재코딩 하였다. 측정은 아동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Cronbach’s ɑ 
계수를 통해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

를 알아본 결과 1차 년도 .84, 3차 년도는 .81, 

5차 년도는 .86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부정적 양육방식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1999)이 제작하여 구성

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의 부모양육태

도 검사 11문항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

다. 본래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을 긍정적 

양육방식으로,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을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구성개념을 정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목적

에 맞게 부정적 양육방식인 과잉간섭을 측정

하는 4문항, 과잉기대를 측정하는 4문항 및 

비일관성을 측정하는 3문항을 사용하였다. 비

일관성은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 치신다”, 과잉기대는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과잉간섭은 “작은 일에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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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

된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 매우 그

렇다∼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점수가 높을수

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재코딩 하였다. 측정은 

아동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

을 시간에 따라 비교적 변화가 없는 변인으로 

판단하여 3년 주기로 질문하고 있으므로 가장 

최초에 측정된 중학교 1학년 시기의 값을 분

석에 포함하였다. Cronbach’s ɑ 계수를 통해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83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0.0과 AMOS 20.0을 사

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인

의 분포를 살펴보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둘째,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아존

중감 간의 종단적 상호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 

lagged modeling: ARCL)분석을 실시하고, 종단 

관계에서의 남녀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측값의 처리를 

위하여 관찰된 변인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결측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는 완전정보우도추

정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

하였다. 이 방법은 한 변인의 결측치가 그 변

인 값 자체에 의해 결정된 경우가 아닐 경우 

결측치가 있는 자료의 미지수를 정확하게 추

정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종단자료의 특성

상 결측치가 많이 발생하였을 때 더욱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값과 함께 절대적합지수

(absolute fit index)인 RMSEA(root mean square 

residual)와 상대적합지수(relative fit index, 

incremental fit index)인 TLI(Tucker-Lewis Index) 

및 CFI(comparative fit index) 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RMSEA의 경우 .06이하, TLI 및 

CFI는 .90이상인 경우를 좋은 적합도로 보았다

(Hu & Bentler, 1999).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도와 자아존중

감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측정오

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측정하려는 이론적 개

념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

며, 잠재변인의 개념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측정불변성(metric invariance)의 가정

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척도의 경우 뚜렷한 요인구조가 나타나

지 않으며, 측정변인이 많을 경우 모형의 기

각 확률이 크게 증가(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문항을 

임의할당방법(random parceling)을 사용하여 두 

변인 모두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누었다. 하위

척도 차원의 평균을 지표변인으로 사용하면 

모형에서 측정변인의 수를 줄여서 추정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고, 자료의 연속성 및 정상성

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Bandalos & Finney, 2001). 본 연구의 모형은 그

림 1과 같으며,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청소년

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모형의 

간명함을 위해 생략하였다.



남․여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양방향적 관계  229

그림 1. 휴대전화의존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를 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1). 성

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

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 남자청소년이 지각

한 부모의 비일관성 2.40, 과잉기대 2.73 및 과

잉간섭은 2.52이며, 여자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의 비일관성 2.27, 과잉기대는 2.53, 과잉간섭

은 2.31이다.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부

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의 모든 하위항목에 대

해서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그 차이는 모두 

유의하였다. 남자청소년의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휴대전화의존도의 평균

점수는 1.89, 2.27, 2.23점이며,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는 2.83, 2.84, 2.93이다. 여자청소년의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휴대

전화의존도의 평균점수는 2.21, 2.54, 2.40점이

며,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는 2.77, 2.80, 2.87

이다. 휴대전화의존도와 자아존중감의 모든 

시점에서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휴대전화의존도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고, 자아존

중감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유

의하게 더 낮았다. 자료의 정규성 확인을 위

하여 각 변인별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

를 살펴본 결과, 왜도의 절댓값이 2미만, 첨도

의 경우 4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본 자료가 정

상분포의 조건을 충족시켰다(Hong, Malik, & 

Lee, 2003).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

정적 양육방식의 하위항목인 비일관성, 과잉

기대 및 과잉간섭 모두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의 각 시점 간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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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N = 1,158) 여학생 (N = 1,169)
t

M (SD) M (SD)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비일관성(중학교 1학년) 2.40 (.67) 2.27 (.68)  4.96***

  과잉기대(중학교 3학년) 2.73 (.64) 2.53 (.66)  7.41***

  과잉간섭(고등학교 2학년) 2.52 (.61) 2.31 (.63)  8.24***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휴대전화의존도(중학교 1학년) 1.89 (.62) 2.21 (.67) -11.32***

  휴대전화의존도(중학교 3학년) 2.27 (.72) 2.54 (.71) -8.92***

  휴대전화의존도(고등학교 2학년) 2.23 (.64) 2.40 (.67) -5.7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중학교 1학년) 2.83 (.50) 2.76 (.51)  3.23**

  자아존중감(중학교 3학년) 2.84 (.45) 2.80 (.46) 2.08*

  자아존중감(고등학교 2학년) 2.93 (.45) 2.87 (.44)  3.19**

*p < .05. **p < .01. ***p < .001.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N = 2,327)

1 2 3 4 5 6 7 8 9

1 -

2  .49*** -

3  .55***  .66*** -

4  .17***  .15***  .17*** -

5  .10*** .07**  .10***  .46*** -

6  .12***  .11***  .12***  .35***  .45*** -

7 -.17*** -.13*** -.18*** -.18*** -.10*** -.10*** -

8 -.15*** -.09*** -.14*** -.13*** -.18*** -.16***  .50*** -

9 -.12***  -.04* -.09*** -.09*** -.13*** -.22***  .39***  .51*** -

주. 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비일관성 w1,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잉기대 w1, 3. 청소년이 지각

한 부모의 과잉간섭 w1, 4. 휴대전화의존도 w1, 5. 휴대전화의존도 w3, 6. 휴대전화의존도 w5, 7. 자아존

중감 w1, 8. 자아존중감 w3, 9. 자아존중감 w5
*p < .05. **p < .01. ***p < .001.

표 2. 주요 변인의 상관                                                               (N =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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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있었고, 자아존중감의 각 시점 간에는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중학교 

1학년 첫 시점의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는 

이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 역시 각 시점 

간에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아존중

감 간의 관계는 매 시점 모두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유

의하게 낮음을 의미한다.

2. 남․여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아존

중감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검증 및 구

조 계수 추정

모형 검증

먼저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남

녀 두 집단에 동일한 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

지 모형의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검증

을 실시하였다. 동일한 모형이 남녀 집단에 

모두 적절해야만 추정치비교가 가능하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쟁모형 8개에 대

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모형 1: 휴대전화의존도 및 자아존중감의 

오차 사이의 공분산을 포함한 기저모형이다.

모형 2: 휴대전화의존도의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across time)을 평가하기 위해 동일한 

측정변인의 요인계수를 세 시점에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이다.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은 

시간에 따라 측정변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응답자에 의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

다.

모형 3: 모형 2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아존

중감의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across time)

을 평가하기 위해 동일한 측정변인의 요인계

수를 세 시점에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이다.

모형 4: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의 가정이 

성립된 경우 휴대전화의존도의 자기회귀 계수

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제약

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5: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 계수가 시

간에 따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제약을 가

한 모형이다.

모형 6: 시점 [t-1]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시점 

[t]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와 시

점 [t]의 자아존중감이 시점 [t+1]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가 동일한지 확

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휴대전화의존도가 이

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

연 효과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

해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7: 모형 6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아존

중감이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 효과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8: 마지막으로 휴대전화의존도 및 자

아존중감의 오차 사이의 공분산에 제약을 가

한 모형이다.

8개의 모형은 모형 1과 모형 2의 비교, 모

형 2와 모형 3의 비교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각 모형 

간 비교는 서로 내재된(nested)관계이므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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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남자청소년 (N = 1,158) 여자청소년 (N = 1,169)

 df CFI TLI RMSEA  df CFI TLI RMSEA

1 357.739 77 .953 .926 .056 316.865 77 .966 .947 .052

2 361.596 79 .952 .928 .056 321.790 79 .966 .948 .051

3 374.228 81 .951 .928 .056 325.418 81 .966 .949 .051

4 392.488 82 .951 .928 .056 330.635 82 .965 .949 .051

5 397.700 83 .951 .928 .056 333.943 83 .965 .949 .051

6 399.817 84 .951 .928 .056 334.494 84 .965 .950 .051

7 405.146 85 .951 .928 .056 335.160 85 .965 .950 .050

8 406.739 87 .950 .928 .056 342.766 87 .964 .950 .050

표 3. 남자청소년 및 여자청소년의 형태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검증

이검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CFI, 

TLI 및 RMSEA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동

일화 제약을 가한 후에 TLI와 RMSEA가 이전

에 비해 좋아지거나 동일한 수준이며, CFI가 

이전에 비해 좋아지거나 나빠져도 .01 이내일 

경우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가정된다는 선행연

구(Cheung & Rensvold, 2002)를 참고하여 최적

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8개의 모형에 대한 남

녀 집단에 대한 형태동일성 검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모형 비교 결과가 남녀 청소

년에게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모형의 비교 과

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형 1과 모형 2

의 비교 및 모형 2와 모형 3의 비교 결과, TLI

와 RMSEA가 근소하게 좋아지거나 동일한 수

준이고, CFI의 차이가 .01 이내이거나 차이가 

없어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충족되었다. 

모형 3과 모형 4의 비교 및 모형 4와 모형 5

의 비교 결과도 TLI와 RMSEA가 동일한 수준

이고, CFI의 차이가 없어 각 변인의 자기회귀 

계수는 시간에 따라 동일하였다. 즉, 이전 시

점 t–1이 이후 시점 t 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

는 시점 t 가 시점 t+1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

와 같았으며, 이 계수는 안정도 계수(stability 

coefficient)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매 시점의 교

차지연 효과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5와 

모형 6의 비교 및 모형 6과 모형 7의 비교 결

과도 이전 모형과의 적합도 비교에서 TLI와 

RMSEA가 동일한 수준이거나 근소하게 좋아지

고, CFI의 차이가 없어 시간에 따라 각각의 효

과는 동일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 8을 

평가한 결과 모형 적합도에 문제가 없었으므

로 모형 8을 남녀 집단 각각의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

을 실시하여 남녀 집단 간에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및 구조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쟁모형 8

개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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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 df CFI TLI RMSEA

1 533.393 77 .961 .940 .055

2 542.479 79 .961 .940 .055

3 552.296 81 .960 .941 .055

4 575.075 82 .958 .941 .055

5 584.422 83 .958 .941 .055

6 586.813 84 .957 .941 .055

7 588.734 85 .957 .941 .055

8 592.012 87 .957 .941 .054

표 4.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적합도 검증                                            (N = 2,327)

모형 1: 두 집단을 동시에 분석하지만 집단 

사이에 동일화 제약은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

이다. 

모형 2: 집단에 따른 측정동일성을 평가하

기 위해 동일한 측정변인의 요인계수를 남녀 

집단 사이에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이다. 즉, 

두 집단의 측정동일성은 집단에 따라 측정변

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응답자에 의해 동일

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두 집단 사이에 

휴대전화의존도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계수

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이다.

모형 3: 모형 2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아존

중감의 측정동일성을 평가하기 위해 두 집단 

사이에 측정변인의 요인계수를 동일하게 제약

한 모형이다. 

모형 4: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의 가정이 

성립된 경우 휴대전화의존도의 자기회귀 계수

가 집단에 따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제약

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5: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 계수가 집

단에 따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제약을 가

한 모형이다.

모형 6: 시점 [t-1]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시점 

[t]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 효

과가 집단에 따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제

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7: 모형 6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아존

중감이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에 영향을 

주는 교차지연 효과가 집단에 따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모형 8: 마지막으로 휴대전화의존도 및 자

아존중감의 오차공분산이 집단에 따라 동일한

지 확인하기 위해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서 모형 1와 모형 

2의 비교, 모형 2와 모형 3의 순으로 모형 비

교를 진행하였다. 위의 형태동일성 모형 간 

비교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최적의 모

형을 검증하였다. 8개의 모형에 대한 남녀 집

단에 대한 측정동일성 및 구조동일성 검증의 

최종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화 제약을 

순차적으로 가하여 모형을 비교한 결과 TLI와 

RMSEA가 동일한 수준이거나 근소하게 좋아지

고, CFI의 차이가 .01 이내로 집단 간에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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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남자청소년(좌)과 여자청소년(우)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주. 실선은 유의미한 경로이고,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임. 모든 경로는 표준화계수임.
**p < .01. ***p < .001.

전화의존도 및 자아존중감의 측정동일성이 

충족되었다(모형 2와 모형 3). 다음으로 남녀 

집단 간 구조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TLI와 

RMSEA가 동일한 수준이고, CFI의 차이가 .01

이내로 집단에 따라 각각의 효과는 동일하였

다(모형 4, 모형 5, 모형 6 및 모형 7). 마지막

으로 오차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간명성

을 추구한 모형 8을 평가한 결과 모형 적합도

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가장 간명한 모형 8을 

남녀 집단의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 = 

592.012 (df = 87, p < .001), CFI = .957, TLI 

= .941, RMSEA = .054로 모형이 자료에 적합

하였다.

이와 같이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및 오차

공분산동일성이 모두 성립된다는 것은 본 연

구에서 설정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이 패널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

녀 집단 간에 자기회귀 계수 및 교차지연 계

수에 대한 동일성이 성립된 것은 각 효과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없음을 말한다.

구조 계수 추정: 자기회귀 계수 및 교차회

귀 계수 추정

최종모형으로 결정된 모형 8에서 구조계수

를 추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모형에 대한 오차구조 및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

육방식은 모형의 간명함을 위해 생략하였다.

먼저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의 안정

성을 의미하는 자기회귀 계수의 추정치를 살

펴보면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경로

(남학생 β = .42, p < .001; 여학생 β = .49, 

p < .001),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경로(남학생 β = .53, p < .001; 여학생 β = 

.50, p < .001)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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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는 동안 점

점 더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 계수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경로(남학생 β = .82, p < .001; 여학생 

β = .81, p < .001),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

교 2학년 경로(남학생 β = .69, p < .001; 여

학생 β = .72, p < .001)가 모두 정적으로 유

의하였다. 즉,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역시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지속됨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전 시점에 측정된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다음 측정 시점의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교차지연 계수의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중학교 1학년 휴대전화

의존도에서 중학교 3학년 자아존중감으로의 

경로(남학생 β = .03, n.s.; 여학생 β = .03, 

n.s.), 중학교 3학년 휴대전화의존도에서 고등

학교 2학년 자아존중감으로의 경로(남학생 β 

= .04, n.s.; 여학생 β = .03, n.s.)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반면에 이전 시점에 측정된 초

기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다음 측정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교차

지연 계수의 추정치를 확인한 결과 중학교 1

학년 자아존중감에서 중학교 3학년 휴대전화

의존도로의 경로(남학생 β = -.05, p < .01; 

여학생 β = -.05, p < .01), 중학교 3학년 자

아존중감에서 고등학교 2학년 휴대전화의존도

로의 경로(남학생 β = -.04, p < .01; 여학생 

β = -.05, p < .01)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

다. 이는 중학교 1학년 및 중학교 3학년의 자

아존중감이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의 휴대전화의존도에 직접적인 원인 변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차지연 계

수가 매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초기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이 이후의 휴대전화의존도를 낮추는 영향관

계가 일관됨을 보여준다.

Ⅳ. 논의 및 결론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밝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일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동일 시점만

을 이용한 횡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에

서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휴

대전화의존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시간의 변화

에 따른 안정성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휴대전

화의존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양방향적 영향관

계를 성별의 차이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방식을 통제한 후 세 시점에 걸쳐 총 4년 동

안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를 측정한 결과,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는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중학

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도 여전히 20%

대 후반의 높은 수치를 유지한다는 결과를 지

지하는 것(여성가족부, 2016)이다. 세 시점 간

의 표준화 회귀 계수의 비교가 상대적 크기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확대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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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지속되는 청소년

의 휴대전화의존보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

학교로의 전이를 거쳐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휴대전화의존도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흥

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청소년 중기에서 후기

로 갈수록 휴대전화의존도의 안정성이 더 높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종단자료를 활

용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의 발달 궤적 

및 안정성을 확인한 몇몇 선행연구(홍예지 등, 

2015; 홍예지, 이순형, 2016)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초등학교 4학

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휴대전화의존도의 

경우도 역시 유의미한 안정성을 보여준 연구

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휴

대전화의존도의 종단적 안정성에 대해 논의된 

바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개입의 필요

성을 제시하며, 이후의 연구를 통해 이를 재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시간에 따른 

휴대전화의존도의 변화에 성별의 차이는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남녀 청소

년 모두에게 휴대전화가 이들의 매력적인 일

상의 필수품(김신아, 한윤선, 2015; 홍예지 등, 

2015)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역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시간 변화에

도 불구하고 안정적이며, 이전 시점의 자아존

중감은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

아존중감이 중학교를 시작으로 고등학교로 전

이 시점을 겪으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

지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자아존중감의 

대립되는 두 가지 발달 가설 중 연속성 가설

(정익중, 2006; Cole et al., 2001)을 지지하는 결

과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 표준화 계수를 비교해 본 결과 중학

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자아존중

감의 자기회귀 표준화 계수는 중학교 1학년에

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자기회귀 표준화 계수

보다 작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안정도를 

유지하였다. 휴대전화의존도와 마찬가지로 시

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에도 남녀 간의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여아의 자아존중

감이 남아의 자아존중감보다 조금 낮으며 이

러한 차이가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 심해진

다는 선행연구(Emler, 2001)를 토대로 해석한다

면,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가 만 12~16세

의 초․중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

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청소년 후기

로 넘어간다면 성별의 차이가 점차 나타날 것

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시간에 따

른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의 자기회귀 효과

는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 효과보다 더 작았

다. 이는 두 변인 모두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보고의 측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현상인 자아존중감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부정적 현상인 휴대전

화의존도에는 더 부정적으로 지각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방식을 통제한 후 이전 시점의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휴대전화의존도가 낮았다. 그러나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는 이후 시점의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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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청

소년의 심리 내적 특성이 이들의 휴대전화의

존도에 원인 변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는 관련 선행연구(김도연, 양혜정, 

2014; 장신재, 양혜원, 2015; Leung, 2008)와 같

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Baumeister(1997)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

과이다. 그는 자신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

을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행동은 자기인식(self-awareness)

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였다. 즉, 

청소년의 높은 수준의 휴대전화의존은 결국 

이들이 일종의 자신이 부정적이라 느끼는 상

황으로부터의 회피하고자 하는 형태가 발현된 

행동으로 이와 같이 더 높은 수준의, 더 심각

한 문제행동은 결국 청소년의 낮은 자존감에

서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이 직면한 휴대전화의존도와 같은 문제

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을 더 탐색하여 

분석하고, 보호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각 변인 간 경로에 성차는 유의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초

기 학년까지 이어지는 시기동안 휴대전화의존

도의 평균 수치가 보통 및 그 이상의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불문 모든 청소

년에게 휴대전화 이용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

라 볼 수 있다. 또한 성별에 관계없이 중학교

에서 고등학교로의 전이에도 불구하고 자아존

중감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일부 반

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추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

년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두 변인의 변화 

양상을 추가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더

불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이 10대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질 가

능성이 있음을 알고, 자아존중감의 유지를 위

한 다양한 방편의 지원 노력을 가해야 할 것

이다. 즉,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발달 및 안

정을 위한 개인적 개입 및 지원뿐만 아니라 

가정 및 학교 환경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

을 미침을 알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

어 올바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중․후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은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

교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

아존중감의 단일 차원만을 고려하였다. 그러

나 선행연구(정익중, 2007; 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가 주장하듯이 

자아존중감은 다차원적일 수 있다.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다차원을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본 연구에서의 두 변인은 자기 보고의 방

식으로 측정되었다. 자기보고식 자료가 아닌 

관찰이나 면담 등의 질적 자료가 같이 분석된

다면 보다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관련 변인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개인적 및 환경적 차원의 변인을 함께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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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다. 자기통제력, 또래관계, 학업성취 

등의 변인이 이들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는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아

존중감 간의 종단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여 두 변인 간의 상보적 

인과관계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였음

에 의의가 있다. 특히 휴대전화 이용과 관련

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의 심리내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고, 긍정적 발달로의 변화를 

위해 처치 및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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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ir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Mobile Phone Dependency and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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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mobile phone dependency 

(MPD) and self-esteem (SE) of South Korea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in the seventh, ninth, and 

eleventh grades, while accounting for gender differences. The study used panel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 and three waves of data from 2,327 adolescents were analyzed 

by means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PD 

and SE were consistently stable for adolescents in the seventh, ninth, and eleventh grade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influence of adolescents’ high level of SE on the subsequent low level of MPD.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influence of their high level of MPD on the subsequent low level of SE across 

time. According to the multi-group analysis, no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nstructs during the study perio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pecial efforts of enhancing 

adolescents’ levels of self-esteem are definitely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their high levels of mobile 

phone dependency.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we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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